
 

안식일 성수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계명에다가 랍비들의 계명을 추가해서 섞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다”라고 하면, 성경이 권위를 잃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할라카1 (랍비 

율법)”을 지키느냐고 물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희의 대답은 절대적인 “그렇다”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계명 준수의 다른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 차이는 저희가 성경 계명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랍비 

계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TV 방송에서 이것을 설명하자 진행자는 쉽게 

저희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많은 논제들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성경은 인정하지만 할라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대 유대교 종파 중 하나인 

카라이트2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정황3 

 

수천 년 전 주어진 성경적 계명들은 진공 상태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들은 4 중 

구조의 일부로 주어진 것입니다.  

 

1. 여호와4의 천사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쓰심) 

2. 십계명 자체 (중요도의 차이 존재- 마 23:23) 

3. 피의 희생 (율법이 범해졌을 때, 이것을 통해 용서가 주어짐)  

4. 성령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 민 11:25-29, 롬 8:2-4)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저희는 주님의 천사가 많은 경우에 예슈아이셨음을, 사랑과 도덕의 계명이 

의식적 상징들을 대체함을, 예슈아의 십자가가 모든 희생들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려 오셨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매일의 신앙 생활 가운데 계명을 

적용하는 일에 균형을 갖게 됐습니다. 

 

신약에서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됐습니다 (렘 31:31).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내면에서 말미암는 것이며 계명의 “중심” 의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외면적 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랍비 유대교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정황(문맥)을 상실했습니다. 토라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할라카의 법들이 성령의 인도를 대체하고, 랍비들이 메시아를 대체하며 피의 

구속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 하나가 최근에 종교적 유대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명을 지켜야 하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을 해줬답니다. “지켜야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니까 신앙과 메시아의 참된 의미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안식일의 율법 

                                                
 הלכה 1
2 Karaite: קראית 
3 context 
 יהוה 4



 

모든 도덕적 계명들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토라에서 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 장, 

레위기 19 장, 그리고 신명기 5 장에 약간씩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랍비 유대교는 때로 안식일 율법에 대해 강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화장실에서 휴지를 떼는 것이 합법이냐는 문제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데, 어떤 

무리는 안식일을 준비하며 휴지를 작은 단위로 미리 떼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한 번은 요셉 슐람이 탈무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금송아지의 죄가 안식일에 벌어졌다고 

기록한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한 나이 든 유대교인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요셉이 왜냐고 묻자 그녀는 “그들이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누며 요셉과 저는 얼마나 

웃었던지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지 이해하려면 유대인이어야만 할 것 같군요. 그 

여성이 말하고자 한 것은, 간음과 우상숭배, 비술(秘術)5 등은 다 이해해줄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6는 것이죠.]  

 

예슈아의 안식일 율법 

 

안식일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기록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예슈아께서는 당신의 할라카를 세 

가지의 간단한 규칙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막 2:27  -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예슈아께서는 안식일의 애초의 목적으로 우릴 돌이키십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의 저주로부터 매주 

해방되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천년 왕국의 맛보기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쉼을 얻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시간이었습니다. 

 

막 2:28 –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슈아께서는 안식일 성수 방법의 최종적 권위가 당신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천사-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안식일 계명을 기록하신 분도 그 분이셨습니다. 랍비들은 감독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랍비가 있어 세부 사항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비의 지시가 있으면 옳게 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슈아께서 우리의 랍비이시니 우리는 그 분의 지시에 따라 안식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 12:12 –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슈아께서는 도덕 법이 의식 법보다 우선한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옳은 해석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도덕, 논리적 분별, 그리고 인간 생활에 대한 건강한 접근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는 전통적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입장에 반대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그 애초의 의미를 회복시키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저버렸습니다. 유대교는 

많은 부분에서 의식적 전통들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왜곡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얻는 구원과 예슈아의 주 되심을 믿는 순종 가운데 균형을 이루길 바랍니다.  

 

                                                
5 occult 
6 God forbid! 


